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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나리비아플루라벨의물의언어

—피네간의경야 4부 ricorso 장을중심으로*—1)

전 은 경

I

조이스 작품에서 여성은 참으로 독특한 존재이다. 이들은 모성이든 또는

에로스적이든간에 본질적으로 사랑의 구현체로서 이타주의와 생명을 키워내는

힘을 지닌다. 이들은 사랑스러운 존재이면서도 때로는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숭배를 받는가하면 경멸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는 무한한

포용력을 지닌 어머니, 또는 새 생명의 창조자로 나타나 그 역할을 다 한다.

이처럼 상충적 이미지를 지닌 여성은 신비로운 존재로 남성의 논리로는 이해

할 수 없기에 조이스의 작품에서 여성은 언제나 타자( the Other )의 원형으로

남아있게 될지도 모른다. 조이스 작품 속의 여성인물들은 그들이 지닌 독특한

이미지만큼이나 서술에 있어서도 특이하다. 더블린 사람들에서는 무언의 언

어로 일관하고 있는가 하면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는 스티븐이 만났던 여

자들, 해변가에서 보았던 새를 닮은 소녀부터 홍등가의 여인에 이르기까지, 이

들에게서 그가 감지했던 여성언어는 분명 그가 친구와의 논쟁에서 사용했던

복잡하고 논리정연한 언어는 아니었다. 시선, 침묵, 제스처, 손의 감촉으로 의

* 이 논문은 2000년도 숭실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08

사를 표시하는 여성언어는 남성의 언어와는 완연히 다른 종류의 언어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들은 스티븐의 의식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 더블린

사람들 이나 젊은 예술가의 초상 과같은 비교적 초기 작품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여 무언의 언술행위를 보였던 여성은 율리시즈 의 페네로페 장과 피

네간의경야에서는이제목소리를내고있다.

여성서술이 지닌 남성의 목소리와 구별되는 대응적 특성이 있다면 어떠한

것을지적할수있을것인가. 삶에대한인식과질서에있어서또다른세계를

암시하는여성성은어떠한언어를창출해내고있는것인가. 역으로여성의언

어는 어떠한 여성성을 암시하는가. 율리시즈 에서 그랬듯이 피네간의 경야

에서도마지막말은여성인애나리비아의몫이다. 그러나애나리비아의말은

끝나지않으며다시작품의첫머리에이어진다. 곧그녀의언어는순환하고있

다. 이것은 피네간의경야 는작품구조에있어비코의역사순환론에바탕하고

있음을암시하지만, 이 순환을 암시하는언어가다름아닌여성에의해서말해

진다면이는여성성과어떠한관련이있는것은아닐까. 피네간의경야의경

우 여성 서술로는 크게 여주인공 애나 리비아 플루라벨과 딸 잇씨, 그리고 빨

래하는아낙네들의대화를꼽을수있다. 본논문에서는 피네간의경야의마

지막 장에 나타난 애나 리비아의 마지막 독백을 중심으로 여성언어와 이것이

암시하는여성성의본질에대하여살펴보기로한다.

II

피네간의 경야 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애나 리비아의 독백은 서정성이 뛰

어난 아름다운 대목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애나 리비아의 언어는 피네간의 경

야 에서도 백미로 꼽힌다. 조이스가 말년에 이르러 작가로서 최고의 경지에서

쓰여진이여성독백은삶에대한작가의깊은성찰이들어있다하겠다. 이독

백은 피네간의 경야의 작품구조의 근간이 되는 비코의 역사순환설에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단계로서 혼돈과 아울러 역사의 한 주기를 마감하는 느낌을 주

며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예시한다. 시간적으로는 이제 악몽으로 가득 찬 긴

밤이끝나가고새벽녘이다. 4부는최종장인만큼마치음악에서종결부처럼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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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나왔던주요테마와모티브들을다시한번빠른속도로간결하게관망한다.

역사의 순환은 또한 자연의 순환과 일치되어 있는데 강물로 비유된 애나 리비

아의삶은강물이바다와합류하면서그녀의일생도마감하게된다. 애나리비

아의 독백이 시작하기 앞서 4부의 내용 중에 나오는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처

음 전파한 성 패트릭과 고대 아일랜드 토착교의 성직자인 드루이드와의 논쟁

은 흥미롭다. 그러나 산스크리트언어와 인도의 종교 관련 용어가 많이 사용되

어 있는 만큼 몹시 난해하기도 하다. 치열한 각축전을 벌리는 듯한 논쟁에 이

어 나오는 애나 리비아의 마지막 독백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앞서 나왔던 대목

에서 보는 극도로 복잡하고 호전적이며 난해함이 모두 정화된 듯 순하고 벨소

리처럼 투명하기조차 하다. 애나 리비아의 언어는 이들 남성 언어와는 무관하

게도도히흐르는강물처럼자기만의언어를고집하고있는듯보인다.

피네간의 경야는 추락으로 시작하여 부활의 암시로 끝이 난다. 새벽녘

여명이 비치자 부활을 뜻하는 Sandhyas! Sandhyas! Sandhyas! ( Sanctus!

Sanctus! Sanctus! ( Holy! Holy! Holy! ))(593.1)로 시작한 4부의 첫 몇 쪽은 특

히도 이에 관련된 언급이 많이 나온다. Array! Surrection! Eireweeker to the

wohld bludyn world (593.2-3), 혹은 해가 뜨는 것을 나타내는 말, 구름 속에서

한손이뻗더니쥐고있던차트를펼쳤다. 잠들어듣지도말하지도못하는차가

운 늙은 영혼에게 빛의 종자들을 계속 뿌리고 있었다 ( A hand from the cloud

emerges, holding a chart expanded. The eversower of the seeds of light to the

cowld owld sowls that are in the domnatory of Defmut )(593.19-21), 첫 햇살이

비추고 있음을 나타내는 A shaft of shivery in the act (597.24), 또는 잠을 깨

우는 it is our hour of risings (598.13) 등의문구들은모두부활의이미지와관

련되어 있다. 그외에도 탄생과 부활에 대한 여러 언급은 성인들, 드루이드 성

직자, 불사조, 스톤헨지 위로 다시 떠오르는 태양, 기도소리( Prayfulness!

Prayfulness! ), 이 모두는 부활을 암시하고 신과의 신비로운 결합을 구가한다.

아울러 Eatster (623.8), a newera's day (623.7)와 같은 어휘들과, Array!

Surrection. Eireweeker. . . . O rally (593.2-3)와 같은 어구도 이를 강하게 밑받

침한다. Eireweeker는 남자 주인공인 Earwicker를 지칭할 뿐 아니라 영국의

식민통치에 대항하여 부활절 주간에 일어났던 1916년의 아일랜드 붕기이기도

하다. O rally 또한작품에 나오는 Persse O'Reilly를 지칭할 뿐아니라 부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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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기시에 우체국에서 살해된 O Reilly를 가리킨다. Sonne feine (593.8) 역시 부

활한 아들 숀일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독립운동의 신페인당원을 가리킨다. 불

사조인 피닉스도 그의 장작더미에서 다시 일어난다(593.4). 호스티(Hosty)의 민

요와 12명의 손님들의소문 때문에 한때 수모를 겪어야만 했던 술집주인은 이

제 대담하게 자신의 스캔들을 노래했던 모욕적인 민요 ( baallad out of his

humuluation )(593.15) 에게서 벗어나 그의 술집을 다시 열었으며 기네스 맥주

는 당신에게 이로워요( genghis is ghoon for you )(593.17-18)라고 말한다. 여기

에서 애나 리비아는 남편에게 직접 Rise up, man of the hooths, you have

slept so long! (619.25-26)라고 말을 함으로써 부활과 재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있다.

작품의 진행이 끝나면서 남자들은 잠이 들었다. 그러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마지막획이그어져야할것이다. 이획을긋는것은다름아닌애나

리비아라는 여성의 몫이며 이 마지막은 그녀에 의하여 주재된다. 새로운 역사

의 탄생은 범우주적으로 여성성을 띄고 있는 흐름에 의하여 촉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4부에서의애나리비아플루라벨의서술은크게두형식을띠고있는데하

나는서간체이고다른하나는독백체이다. 서간체는 1부 5장에나온애나리비

아의편지를다시쓴 것이라고할 수있다. 그녀는 편지에서남편인 Earwicker

와 함께 보낸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있는

것들을 극히 파편적이고 불연속적인 몽타주 기법으로 다시 한번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남편인 HCE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그녀는 Dirtdump ,

Reverend 또는 majesty (615.12-13)로 그를 호칭하고 있는데 두서없이 늘어놓

는그녀의이야기의주요내용은바로남편을옹호하고칭찬하는것들이다. 내

용 중에는 헨델과 그레텔(handsel for gertles)과 같은 동화를 위시하여 늙은

킹콜 , 숲속의 어린아이들 , 꼬마 레드 라이딩후드 , 신데렐라 , 알리바바 , 로

빈슨 크루소 , 톰 아저씨의 오두막과 같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다. 어린 시절을

회상할 때 그녀의 언어는 여전히 노모의 수다(old mutthergoosip)(623.3-4)이긴

하나어조는 동요(nonsery reams)(619.18)를부르는것같다. 그녀의서술어조

와 내용은 종잡을 수 없이 다양하고 변덕스러운데 유행가( the brinks of the

wobblish )가 나오는가 하면 밀톤의 실낙원 (Paradise Lost)과 같은 차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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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대목도 나온다. 이 작품에 대해서 그녀는 빛을 어둠으로 만드는( denighted

of this lights time )(615.15)행위인 남의 헛점을 들춰내는 몰래 기어다니는

뱀( snakes, sneakers )(615.28)과 같은 추문폭로자( Mucksrats )(615.16)의 교묘한

농간과, 존중해야 될 십계명( honorary tenth commendmant )(615.32)을 무시하

는 처사라고 비난한다. 남편의 죄에 대하여 당사자인 남편을 나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를 곤궁에 빠뜨렸다하여 제 삼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그녀는 사건과

연루된 두 소녀와 세 군인들을 끈끈한 불쾌한 자들( slimes )이라고 지칭하며

이들에게 남편을 용서(또는 잊을)것을 명한다. 애나 리비아는 편지에서 피네

간의 경야의 주제와 남편의 죄와 소문들에 대하여 되새겨보고 궁극적으로는

남편의죄를용서하고있다. 그녀가계곡을흘러가고있는시냇물이었을때남

편( hampty damp )은 호우드 언덕( the himp of holth )(619.12)이 되어 그 옆에

누워 있다. 그러나 이제 잠들어 누워있는 남편인 HCE( erect,confident and

heroic )(619.14)를 깨워야 할 시간이다. 그래서 평소 이어위커( Earwicker )라 일

컫는그의이름도여기서는 자, 그만일어나( herewaker )(619.12)가되었다.

서간체로 시작한 애나 리비아의 마지막 독백(619.28-628.16)은 이제 극적

독백형식으로바뀌어이어조로작품이종결된다. 피네간의경야의 1부 7장

과 8장에서 그 모습을 이미 보여주었듯이 4부에서도 애나 리비아는 강물이며

모성의 발현이다. 다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젊지 않으며 더블린에 사는 낮은

중산층의 노파로 강물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듯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

죽음을앞둔그녀의어조는회고적이고애수를띄고있다. 그녀는시냇물이되

어 재잘거리며 빠른 속도로 흐르고, 강이 되어 언덕을 돌아 완만하게 흐르다

가, 이윽고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내내 자신의 옆에 말없이 잠들어 누워 있는

산, 또는 걷고 있는 거구의 남편에게 말을 건네거나 내적 독백을 한다. 앞의

서간체와는리듬과 음조에서다르며내용에있어서도다르다. 서간체에서는대

체로 남편의 평판을 다시 회복시키려는데 촛점이 모아져 있는데 비해 독백에

서는현재의그의위축된상황을주로이야기한다. 그러나남편에대한이야기

에못지않게그녀의관심사는이제자신의죽음에대한것이다. 리피강으로서

그녀는 지금 자신의 아버지인 바다를 향하여 흘러가며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기때문이다.

율리시즈 가 몰리의 내적 독백으로 끝이 나듯이 피네간의 경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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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나 리비아의 독백으로 마감한다. 전자에서 몰리는 작품 속의 하루와 그녀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녀 나름의 독특한 서술로 이들을 관망한다. 후자에서 애나

리비아역시그녀의특이한서술로 피네간의경야에서앞서나온내용, 곧자

신의 삶과 가족에 대한 기억을 자신의 방식대로 다시 이야기한다. 둘 다 같은

여성서술이긴 하나 애나 리비아의 독백은 몰리의 독백과 비슷한 면도 있으나

감정과 어조, 그리고 내용면에서는 다르다. 몰리가 블룸을 통해서 세상을 보듯

이애나리비아도남편과아이들을떠나서는생각할수가없다. 그러나세대차

이 때문일까. 이 두사람은삶을 수용하는방식에있어서는 달리한다. 삶에대

하여 yes라고 말하는 몰리의 독백은 어조면에서 다소 우스광스러우면서도 힘

차고삶에대한열정에차있다. 그에비하여애나리비아의독백은언어는쾌

활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차분하고 진지하다. 또한 감상적이며 애수에 젖어있

다. 전체적으로유쾌한 피네간의경야의전반적분위기와는대조적으로그녀

의말 I am highly sheshe sherious (570.25)처럼진지한대목이라할수있겠다.

나이가 든 이 여인은 삶을 대체로 수용하면서도 때로는 인내심을 잃고 환멸감

을토로하기도하는데이러한점은몰리와비슷하다. 애나리비아는이제삶을

마감할단계에서지쳐있지만그러나완전히낙심하지는않는다.

애나 리비아의 독백은 Soft morning, city! Lsp! I am leafy speafing. Lpf!

(169.20)라고 사뿐하게 인사하듯이 시작한다. Leafy는 리피(Liffey)강, 그리고

생명의 강( river of life )을 뜻하거나, 또는 강가에 서있는 나무의 잎파리들이

나부끼는 소리처럼 들린다. Lsp와 Lpf는 Liffey 강이 가볍게 물결치면서 나

는 소리로 반복적인 리듬감을 느끼게 한다. 비가 내리는 날 아침인 soft

morning에 강은 금빛으로 흘러가며(또는 금혼식)( goolden wending )(619.24),

강가에 늘어선 나무들로 인하여 나뭇잎이 많은 체펄리조드로 부터 더블린 시

내를 거쳐서 바다로 흘러간다. 그녀는 이어서 Folty and folty all the nights

have falled on to long my hair. (619.20-21)라고 말하는데 1부 8장에서와 같이

여기서도리피강은애나리비아의머리로표현되어있다. 그녀자신의머리이

자 동시에 강인 리피 강에 밤의 세계(무의식의 세계)를 그린 피네간의 경야

에서 나온 온갖 부유물을 담고 이를 실어 나르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따라서 작품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주요 소재라 할 수 있는 버클리와

러시아 장군, 빨래하는 아낙들, 퍼시 오렐리, 핀 맥쿨, 암탉의 편지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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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들이무질서하게다시한번마치필름이빠르게돌듯, 아니면의식속에

스쳐지나가는 생각들처럼 나타난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Not a sound, falling. Lispn! No wind no word. Only a leaf, just a

leaf and then leaves. The woods are fond always. As were we their babes

in. (619.21-24)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애나 리비아의 말은 한편의 시처럼 서

정적이며운율이맞추어져있고소리위주로되어있는것을느낄수있다. 그녀

의 독백은 내용에 있어서는 단연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그녀의

이야기는 거의 모두 HCE와 관련되어있는데 그의이미지는 그녀의독백이진

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달라진다. 그는 독백의 시작에서는 Wordherfhull

Ohldhbhoy (624.23)로, 중간 부분에서는 Cooloosus (625.22)라는 거인으로, 끝에

서는 bumpkin (627.23)이라는 바보스러운 인물이 된다. 독자에게 그렇듯이 그

녀에게도 HCE는 복합체적 존재이다. 그에게는 아들 쉠이 지닌 예술가적 기질

이 다분히 있는데 이러한 예술가적 면모는 그녀를 싫증이 나서 졸립게( bored

me to slump )(619.31-33)한다. 기질이나 성격이 태양아래 남쪽과 북쪽처럼 다

르고 상반된( contrairy 620.12) 쌍둥이 아들들을 두고 그녀는 남편 HCE에게

이들이바로 당신( Two bredder as doffered as nors in soun. When one of him

sighs or one of him cries tis you all over. )(620.16-17)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상충적인 두 면을 지닌 HCE에게는 평화가 없으며( No peace at

all )(620.17-18), 눈 깜짝할 사이( twinngling of an aye )(620.15)에도 변할 수 있

는 인물이다. 분열된 자아를 지닌 HCE는 그녀에게 날으는 화란

인( wonderdecker ), 신밧드 선원, 루칸의 백작, 철의 공작인 웰링턴 장군

(620.6-9)등의 다양한인물들의 복합체이다. 노상 다투는쌍둥이아들들을 보고

HCE는 딸을 갖기를 원했는데 자신도 마찬가지였었노라고 그녀는 Your wish

was mewill (620.27)이라고 말한다. 딸 이사벨은 어머니가 지녔던 영리함

( matcher's wit )(620.29)을갖지못했으나명랑했다고말한다. 그녀는남편이아

들에게지식을전수하듯자신은딸에게여성의지식을가르치겠다고도한다( If

you spun your yarns to him on the swishbarque waves I was spelling my

yearns to her over cottage cake. )(620.34-36). 그녀는이슬비가촉촉하게내리는

아침이지만 그러나 아직은 빗발이 굵지는 않으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

까지는소나기는오지않을것이라고 말한다( Sft! It is the softest morning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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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 I can ever remember me. But she won t rain showerly, our Ilma. Yet.

Until it s the time )(621.8-10). 이말은세대교체가이루어질려면때가올때까

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비가 내린다는 것은 아직

구름의 상태에 있는 딸이 비가 되어 산천에 내려서 강물을 이루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곧자신의뒤를이을딸이아직은어리다는뜻이다.

어머니에게 아이들은 언제나 아이들로 남아있는 것일까. 그녀는 다시 한번

사랑스러웠던 아이들을 떠올리며 이제 아이들이 크면 자신의 소원을 대신 이

뤄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 본다. 그리고 그녀는 행복했던 자신의 결혼생활,

아이들에게서 느꼈던 즐거움과 강한 남편에 대하여 가졌던 긍지를 회상하며

남편과함께호우드언덕으로산책을나가는것을상상한다.

Or see only a youth in his florizel, a boy in innocence, peeling a twig, a

child beside a weenywhite steed. The child we all love to place our hope in

for ever. . . . Be the time they ve come to the weight of old fletch. We ll

lave it. So. We will take our walk before in the timpul they ring the earthly

bells. (621.29-34)

윗글에서는 여성성이라 할 수 있는 어린애에 대한 본능적 애정을 보여주는 지

극히 모성적 정감을 느낄 수 있다. 사랑이 가득찬 그녀의 마음은 이 아이들에

게미련없이모든것을물려줄수있을것같다. 그녀는이제모든것을털어

버리고기쁜마음으로떠날수있을것같다. 그리고그들도때가되면자신처

럼 늙은 몸의 무게( weight of old fletch )를 느끼게 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알고 있다. 이처럼삶의 순환, 역사의순환을이제 충분히 이해하며이

를받아들인다.

그러나성인으로서의자신의삶에대한추억으로점차기억을거슬러올라

가자그녀는갑자기알아왔던사람들을경멸하기시작한다.

A hundred cares, a tithe of troubles and is there one who understands me?

One in a thousand of years of the nights? All me life I have been lived

among them but now they are becoming lothed to me. And I am lothing their

little warm tricks. And lothing their mean cosy turns. And all the greedy

gushes out through their small souls. (627.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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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길은 결국 혼자 가는 것이라는 생각에 미치자 그녀는 문득 외로움에 휩

싸인다. 이외로움으로 인하여 주위의 사람들에게 투정을 부리는 것일까. 갑

자기 사람들에 대하여 서운함과 혐오감을 느끼는 듯 여자의 토라진 말로 종알

댄다. 사뭇 우울해진 그녀의 감정은 이제 남편에 대한 생각에까지 영향을 미

치게되어 이제는 늙어서 젊을 때의 패기와 영광이 사라진 남편에 대하여 이렇

게말한다.

I thought you were all glittering with the noblest of carriage. You re only a

bumpkin. I thought you the great in all things, in guilt and in glory. You're

but a puny. (627.21-24)

한때는 몸가짐에 있어 위풍당당하던 남편은 이제 한낱 무람없는 사람으로 보

인다. 영광스러웠던일은물론죄책감이드는일에있어서도위대해보이던남

편은이제한갓하찮은존재가되어버린것같다. 애나리비아도몰리처럼자

신의 남편이 평범하더라도 남편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애나 리비

아에게한때 거대했고( Cooloosus ) 고귀한마차와같았던(몸가짐을지녔었던)남

편은 이제는 신데렐라의 호박(또는 시골뜨기)이 되었지만 그는 아직도 남편이

자 아들이며, 또한 아버지로 포효( darkly roaring )하고 있다. 윗글은 내용과 리

듬면에서 똑같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위의 네 개의 연은 두 연씩 짝이 되

어 대구를 이루어한 문장이 I thought you로시작하면 그에이어지는 문장은

You re only와 You re but으로 비슷하게대응한다. 이두 쌍의어구들은 운율

에서뿐아니라의미에있어서도대구를이루고있다. HCE의이미지에대하여

서로상충되는이미지를반복해서 교차시킴으로써복합적인물로만들었다. 그

녀는 남편에 대하여 아들이며 동시에 남편으로 생각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여성

성인모성을보인다. 비록굴곡이없지는않았으나 HCE와의삶에대한기억은

그녀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으로 길을 가게 한다. 그녀는 이제 딸이 성장하여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관용을 가지고 받아들

인다.

Yes, you re changing, sonhusband, and you re turning, I can feel you, for a

daughterwife from the hills again. Imlamaya. And she is coming. Swi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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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y hindmoist. Diveltaking on me tail. Just a whisk brisk sly spry spink

spank sprint of a thing theresomere, saultering. . . .And let her rain now if

she likes. Gently or strongly as she likes. Anyway let her rain for my time is

come. (627.1-13)

비( rain )는 발음하기에 따라 군림( reign )의 뜻으로 읽을 수도 있겠는데 곧 딸

이 비가 되어 땅위에 내리고 강물이 되어 세상의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이

다. 이제늙은여인은자신의아버지인바다로기네스맥주통과함께흘러가며

아버지의 애정은부인이될딸( daughterwife )이 대신 받게 될것이라고생각한

다.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듯이 딸은 어머니의 자리를 갖게 될 테니

까. 어린 딸이 세상에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은 작은 실개천이 졸졸거

리며 흐르는( sly spry spink spank sprint ) 모습으로 이것은 1권 8장에서 애나

리비아플루라벨이어린시절작은시냇물이되어흐르는모습과닮았다. 이때

강물이 되기 전 작은 시냇물인 딸은 쾌활한 어린 소녀처럼 날렵하고 명랑하며

활기에 차 있다. 아들이며 동시에 남편( sonhusband )인 HCE 또한 새 부인인

나의 뒤를 이어 헤엄쳐온 딸이며 부인( a daughterwife )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들과 딸은 이들의 부모인 이어위커와 애나 리비아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딸인 작은 구름( Nuvoletta )은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 뒤 태양이

물기를 흡수해 구름을 만들고 이것은 비를 내리게 하며 다시 강물이 될 것이

다. 애나 리비아는 이제 내가 갈 시간이 왔으니 그녀로 하여금 비가 되어 내

리게하라( Let her rain now if she likes for my time is come )라고말하며 이

모든 것은 지속될 이야기( Tobecontinued's tale )(626.18)이라고 말한다. 자신이

걸었던 길을 딸이 이어서 다시 반복함으로써 역사는 순환하고 재생과 부활은

계속될 것이다. 애나 리비아는 이제 삶을 마감할 준비가 되어있다. 강물로서

이제 바다로 들어가야 한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녀의 마음은 사랑과 질투,

원한, 혼란스러움, 증오, 두려움, 감상, 노후에 들어 유아처럼 약해지고 의존하

려는경향, 체념등만감이교차하는듯하다.

But I m loothing them that s here and all I lothe. Loonely in me loneness.

For all their faults. I am passing out. O bitter ending! I ll slip away before

they're up. They ll never see. Nor know. Nor miss me. (627.33-6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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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에서는 조이스의 말장난(pun)이 절묘하게 사용되고 있다. 단어 loothing은

혐오 ( loathing )라는 뜻과 잃게 됨( loosing )의 뜻이 동시에 들어가 이중적 의

미를 갖게된다. 또는 이 두 단어를 복합어로 생각한다면 누군가를 혐오한다는

것 자체는 곧 그를 잃게 된다는 뜻으로 생각 할 수 도 있겠다. 이러한 생각에

이르게 되자 그녀는 외로움에 휩싸인다. 사람들이 야속하게만 느껴져 이 모든

일은 그들의 실수라고 하며 남들을 비난한다. 이 점 또한 애나 리비아의 완벽

하지못하고약한면을드러내는, 그래서결국인간적인면을작가는보여주고

있다. 그러나이제때가되었고인간의의지나힘으로는어쩔수없이생의순

환을 받아 들여야만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다. 그녀는 고독하게 그리고

슬픔속에세상을떠난다. 강인그녀가흘러들어갈바다는거대하며절대적힘

을 지닌 존재로서 부성을 띄고 있다. 그녀는 그 앞에서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

냉정하고미친두려운아버지( cold mad feary father )라고부르며그를향하여

나아간다. 연약한 존재인 그녀에게 수마일( moyles and moyles )되는 거대하고

소금기있는바다는차갑고무섭게만느껴진다.

And it s old and old it s sad and old it's sad and weary I go back to you,

my cold father, my cold mad father, my cold mad feary father, till the near

sight of the mere size of him, the moyles and moyles of it, moananoaning,

makes me seasilt saltsick and I rush, my only, into your arms. (627.36-628.2)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그녀는 죽음을 앞두고 이제는 자신의 아버지만을 생각한

다. 아버지앞에서있는아이처럼그녀는말한다.

Carry me along, taddy, like you done through the toy fair! If I seen him

bearing down on me now under whitespread wings like he d come from

Arkangels, I sink I d die down over his feet, humbly dumbly, only to washup.

(628.8-11)

그녀의 고별인사는 시적이며 부드럽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지

극히겸손하게절대적존재앞에엎드린다. 윗문단에서자신을받아들일것을

부탁하는 뜻의 말 washup은강이바다에흡수되어들어가는 것을 가리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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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또는 숭배( worship )의 뜻으로 볼 수 도 있겠다. 피네간의 경야는 아

래에나와있는애나리비아의최후의작별인사로끝이난다.

Finn, again! Take. Bussoftlhee, mememormee! Till thousendsthee. Lps. The

keys to. Given! A way a lone a last a loved a long the. (628.14-16)

거대한 존재 앞에서 한없이 나약하게 되어 자신을 완전히 맡기며 받아 줄 것

을간청하는그녀의어조는지극히애처롭고미약하기만하다. 즉애나리비아

는죽음앞에서자신을완전히비운것이다. 그녀는자신을부드럽게받아주며

좀더 기억해 줄 것을 당부한다. Lps는 순음으로 바로 뒤에 이어지는 작별의

키스( The keys to )와의미상직결된다. 이는또한찰싹하는물결치는소리로서

강물의 키스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의성어와 말장난(pun)이 그야말로

도 마술처럼 교묘하게 배합되어 있는 대목이다. The keys to 역시 천국의 열

쇠라는 뜻으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주어졌으니( Given ) 그녀는 아마

이 세상을 하직한 것일 것이다. 마침표가 없는 마지막 문장은 죽음에 이르는

길, 곧현세의삶에대한작가의극히함축적인한마디의평일까.

문학사상 가장 복잡하고 난해한 작품으로 알려진 피네간의 경야가 the

라는 그 존재가 극히 미미한 단어로 끝맺는 것은 아이러니컬하면서도 흥미롭

다. 이 끝맺음에 대하여 조이스는 상당히 배려를 했던 것 같다. 그는 이 단어

에 대해서 영어에서 가장 약한 언어로, 가장 빠뜨리기 쉽고, 액센트가 거의

주어지지 않으며, 거의 소리나지 않는, 언어라고 부를 수 없는 정관사임을 의

식하면서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이 단어를 그가 17년이란 오랜 세월을 바친

작품의 마지막 단어로 선택한 것이다. 율리시즈 의 마지막 단어인 몰리의

yes가 삶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이라면 애나 리비아의 the는 삶에 대하여 겸

허한수용을뜻하는것으로보인다. 작별을고하는그녀는그러나아직도삶에

대한 애착으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 슬프고 외롭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왜냐

하면 아일랜드 신화 속의 거인 영웅인 핀 맥쿨은 다시 살아날 것( Finn,

again! )(628.14)이고, 그녀의 삶은 잿더미에서 다시 살아나는 불사조처럼 그녀

의 아이들을 통하여 다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장례식 전날 밤에 생

명이 다한 것 같았던 남편도 피네간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죽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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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the book of the depth ), 곧 피네간의경야는끝나가지만독자들은 the에

이어지는 단어를 좇아서 작품의 시작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그들은 애나 리

비아의 I ll begin again in a jiffey (625.32-33)라는말처럼이내이작품을다시

금읽기시작할것이기때문이다.

애나 리비아의 마지막 독백은 그녀의 삶에 대한 회고와 수용과 아울러 재

생에 대한 의지를 담고있다. 그리고 한 생애의 마감과 새 생애의 시작을 예고

하는부활의장을여성인애나리비아가맡고있다. 이러한일들을이행하는데

있어 애나 리비아는 여성으로서의 독특한 방식과 역할이 있다. 그녀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재생을 돕는 것으로 여성성과 재생과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 재생에는 생산성과 반복적 순환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내포되어 있

다. 이러한 그녀의 기능은 강물로서의 기능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물이 지니

는정화기능과물에서수증기로, 그리고비에서강물과바닷물로이어지는재

순환의 속성이야말로 정죄하며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녀의 본연의 역할이라

고 할 수 있겠다. 애나 리비아는 그렇다면 이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는가.

먼저 새해, 또는 새 시대( newera s day )를 맞기 위해 중성의 상태를 만든다.

깨어있으며, 새벽녘에 일어날 창조에 앞서 비우는 일을 함으로써 삶의 시작을

가능하게하는것이다. 옛것에대하여작별을고하며붕괴된문명의조각들을

끌어모으는일을한다. 그리고우주의섭리에유연하게대처하면서물이만들

어내는 자연의 소리를 제외하고는 침묵과 겸손함( humbly dumbly )(628.11)으로

일관한다. 여기서 애나 리비아는 지치고, 다소 환멸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기본

적으로는 수용적이며 중립적이다. 그녀는 삶에 대하여 따라서 적극적인 yes

도, 부정적인 no도 아닌 the로 마감하면서 자신의 의지는 완전히 배제한 채

우주의순환적질서에따르고있다.

이렇듯애나리비아가새로태어나기위하여자신을완전히비우는데비하

여 HCE는여전히남성의 굳은의지를 고집스럽게관철하듯 이에 갇혀 꼼짝하

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작품의 첫 대목이 피네간이 굴러 떨어지는 장면으로 시

작하고있는 것으로 보아 4부가 1부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의 부활이 선행되

어야만논리적으로 맞는다. 그렇다면 그의 부활은 작품의 끝 단어인 the와 첫

단어인 riverrun의 사이에 일어난 것일까. 두 번째로 눈여겨볼 그녀의 방식은

생활에 밀착된 매우 실리적 성향을 지니는 것이다. 그녀의 구원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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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emption)는 종교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세속적이며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

난다. 정신적이기보다는 물질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애나 리비아의 이러한

구체적 행동을 통한 구도는 어떤 면에서 삶에 대한 작가의 태도나 가치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작가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븐은 젊은 예술가

의 초상에서 소위 정신적 구도자인 카톨릭 신부가 되기보다는 예술가라는 속

세의 신부가 될 것을 선택한다. 율리시즈에서도 구도적인 면모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거대한 명분이나 사상이 아니라 블룸의 사소하게 보이는 구체적 행

위들이다. 애나리비아의이러한방식의구도행보는 피네간의경야의첫장

부터 나온다. 1부 1장에서 그녀는 청소하는 노파인 turfwoman (12.11)으로 등

장하는가 하면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에 홀로 나타나서 전쟁의 자취인 부서진

파편들을 끌어모으는 새( gnarlybird ygathering )(10.32)로 나온다. 그녀는 또한

명예를 실추한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암탉이 되어 HCE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지도 모를 편지 mamafesta (104.4)를 찾기 위하여

버려진쓰레기더미를뒤진다. 그녀의 일터는한결같이역사의뒤안길인전후의

페허나 쓰레기더미이다. 전쟁, 재난, 파괴의 결과로 생겨난 잔해물과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나 부스러기들을 긁어모으는 일( all spoiled goods go into her

nabsack: curtrages and rattlin buttins, keys,... )(11.18)은 그녀의 몫이다. 곧 그녀

의 행동은 역사가 어질러 놓은 혼동 속에서 새로운 역사적 질서에의 회복에

대한시도인것이다. 그래서그녀는세상을파괴했던성서속의대홍수가끝난

후에 올리브 가지를 물고 나타난 노아의 비둘기( peacefugel )(11.9)이다. 그녀가

모은이파편에는해체된남편의흩어진유골들도들어있다. 오빠이며남편인

오시리스를 회생시키려고 하는 이시스처럼 애나 리비아는 깨어져버린 계란인

남편 험티 덤티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려고 노력한다. 또한 강물로서 애나

리비아는 자연 그 자체가 지닌 정화와 순환의 속성을 본래부터 지니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구현체가 되어있는 애나 리비아의 언어는 남성 언어에 비하여

자연의소리에가깝다.

애나 리비아 플루라벨이라는 그녀의 이름도 그녀의 이러한 역할을 상징하

고 있다. Anna와 Livia는 강 이름이면서 동시에 생명을 뜻한다. Plurabelle

은 다수를 나타냄으로써 생명의 원천인 물의 속성과 비옥함과 다산성을 암시

하는모성을동시에나타낸다. 애나리비아플루라벨은 피네간의경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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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주요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계속 변모해 가지만 그녀는 본질적

으로여성의원형을구현하고있다. 다시말하면애나리비아의여성성은사랑

인 에로스로서 이것의 본질인 혼란스러움과 본능적 모성의 힘은 생명을 키워

내는 힘, 그리고 재생의 원동력이된다. 이것은 질서와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로고스, 곧 남성성으로 대표되는 힘에 대치하는 대응적 존재이다. 남성적 힘

이 암시하는 권위와 조직성, 공격성, 곧 제압의 성향에 대하여 애나 리비아의

힘은무한한자유를뜻한다. 이 자유란살아있는모든것들이제각기지니고

있는 에너지를 그대로 발산하도록 이들을 풀어놓는 것이다. 해방, 그 자체로

생명을키워내는일이된다하겠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피네간의 경야를 마무리하는 일을 작가가 여성인

애나 리비아 플루라벨에게 맡겼다는 것은 여성성이 암시하는 비논리적인 그리

고 불가사의한 힘을 삶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애나 리비아의 여성 서술이 이 작품의 독특한 서술적 특성을 가장 잘 구현하

고있음을시사하는것은아닐까.

III

애나 리비아의 여성적 속성과 본질은 그녀 특유의 서술과 무관하지 않다.

4부에서 애나 리비아의 서술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겠다. 하나는

HCE의 부인으로서이고, 다른 하나는 강물의 언어이다. 부인으로서의 애나 리

비아의말은몰리의말처럼솔직하다. 예로서아래의말은다분히몰리의어투

를상기시킨다.

Item, we never were chained to a chair, and, bitem, no widower whother

soever followed us about with a fork on Yankskilling Day. Meet a great

civilian (proud lives to him!) who is gentle as a mushroom and a very

affectable when he always sits forenenst us for his wet. (618.24-28)

그녀는 말속에 이중적 의미를 담기보다는 상당히 직선적으로 말한다. 가령 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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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말장난(pun)을 사용하여 남을 헐뜯지 않는다. 그녀의 현실적인 인식은 언

어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녀의 말은 상황에 따라서 가끔씩 옆으로 빗나가 산만

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 현상은 하나의 생각에 골몰하여 이를 표현하기 위해

서 언어를 조직화시키고 인위적으로 배열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방치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녀의 언어는 어떤 죄의식에 차있거나 내밀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를 숨기거나 드러내기 위하여 면밀주도하게 언어의 구도를 짜

기보다는언어가수시로어떠한방향으로도자유분방하게나갈수있게한다.

그러나언뜻자유분방해보이는애나리비아의언어에도 그나름의법칙이

있다. 곧 시적인 운율인 것이다. 그녀의 어조는 서정성이 넘치고 리드미컬한

운율이 바탕이 되고 있다. 자연의 소리 그 자체인 그녀의 말은 남성의 언어를

지배하는 의도적, 인위적 법칙이 아닌, 마치 물결이 칠 때 반복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자아내는 운율처럼 어김없는 자연의 규칙성, 이 자연의 법칙이 근간이

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Soft morning, city! Lsp! I am leafy speafing. Lpf! Folty and folty all the

nights have falled on to long my hair. Not a sound, falling. Lispn! No wind

no word. Only a leaf, just a leaf and then leaves. The woods are fond

always. As were we their babes in. (619.20-24)

윗글에서는애나리비아는그야말로자연그자체이다. 그녀의말은자연의소

리이다. L 로 시작되는 단어가 시의 후렴처럼 반복되어 나타나고, 또한 문장

안에서도반복적으로사용되어리드미컬하게들린다. 이러한강물의언어는작

품의 마지막 몇 페이지에 걸쳐 계속 나타나는데 이것은 철석하고 물결치는 소

리( Lsp )와 강둑을 따라 서있는 나무가지의 잎새들이 바스락대는 소리를 f와

s의 발음을 강조하여 의성어식으로 살려내고 있다. 리듬과 운율이 그녀의 말

을 지배하는 규칙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은 언어를 속박하기 보다는 오

히려순화시키고정감있게한다. 위의애나리비아의말은언어에서의미를배

제하고 언어가 지닐 수 있는 아름다움을 소리를 통하여 최대한으로 살려서 드

러나게 했다. 이것은 남성언어, 특히 쉠과 숀의 언쟁에서 보는 다중적이며 또

한 정치적인 힘겨루기의 담론적 성격의 언어와는 대조를 이룬다. 난해하며 복

합적인 피네간의 경야의 언어를 체험한 후 작품의 끝에 와서 만나는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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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된 언어는 청량감마저 느끼게 한다. 애나 리비아의 서술양식에서는 피네

간의 경야 전체에 걸쳐 탐구되었던 글쓰기의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

번 제기하고있다. 주부와술부로 나뉘어문법에맞도록 쓰여진문장(syntax)은

여기서는 sintalks (269)라도 되는 것처럼 어법이 암시하는 기존의 질서와 안정

의 법칙은 끊임없이 와해된다. 문법적 구문으로부터의 탈피는 그러나 피네간

의 경야 텍스트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언어기법으로 특별할 것이 없으며

남성의 언어와 구별되는 여성언어로서의 애나 리비아의 서술적 특성은 다른

데에서찾아야될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특성은 그녀의 목소리의 유연성을 들 수 있겠다.

잠들어있는남편, 또는고대아일랜드의거인으로호우드에서체펄리조드에이

르기까지바위가되어누워있는 HCE의곁을그녀는강물의소리로, 그리고여

성의 목소리로 재잘거리며 구비구비 돌아 흐르고 있다. 그녀의 서술은 나직하

고 자유로우며 유연한 속삭임으로 HCE에게 남성적 경직성 속에 마비되어있는

그의인식상의한계를일깨운다. 그녀특유의유동적이며파편적인언어는남

성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또 이러한 남성의 논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마지막 독백에서 보는 애나 리비아의 리듬감있고 그지없이 아름다

우면서 단순한 시어는 가부장적 캐넌을 와해시키는 미학적이며 서정적인 언어

로보인다. 남성적언어가우렁차고제압적인데비해독백에서보는애나리비

아의여성적언어는 Lps와같은지극히나직한순음일뿐이다. 애나리비아에

의하여말해지는 피네간의경야 의마지막단어인 the는소리와의미에있어

단어 중에서 가장 약해보이나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애나 리비아

의 여성서술은 남성언어에 비하여 약해보이지만 약함 그 자체로서 남성의 지

배적이며 공격적인 제어방식과 권위를 끊임없이 전복할 수 있게 된다. 역설적

이게도 제압하고 정복하려는 본능은 포용하려하는 본능에 의하여 와해되기 때

문이다. 두 번째로는, 그녀의 언어는 자연의 소리와 리듬을 살려내려 하는 의

성어라는 점이다. 이러한 언어의 경우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기 보다는 소리

위주의언어의물질적속성을강조하게된다. 애나리비아의경우그녀의목소

리는 시냇물소리, 강물소리, 나뭇잎소리 등자연 그자체의소리로작중 어느

인물의 언어보다도 이 물질성이 두드러진다. 이 경우 언어는 소리 그 자체일

뿐 사실상 의미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역으로 특정 의미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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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언어는 오히려 다원적으로 의미를 산출해내는 언어가 될 수 있다. 물론 이

점은 피네간의경야 의텍스트상의근본적메커니즘으로신조어나복합어, 그

리고 말장난(pun) 등을 사용한 언어기법은 하나의 언어에서 다중적인 의미를

산출해내도록하고 있다. 이러한언어기법은실로이작품에서나타난 글쓰기

와 말하기의 구분의 해체에서 비롯된다. 이 점에 대한 로랑 바르트의 이론은

주목할 만하다. 로랑 바르트는 Writing Degree Zero에서 글쓰기와 말하기를

구분하고 있으며 글쓰기는 폐쇄적이라는 점에서 말하기와 다르다고 지적한

다. 글쓰기는오직표현하고자 하는의지만을 보이기때문에 의사소통에있어

서 열린 통로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말하기는 그 자체에

내재하는 혼란스러움으로 인하여 의미를 확정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연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글쓰기는 의미를 고정시킴으로써 다양한 의미 산출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는데 비하여 말하기는 일련의 의미가 비어있는 기

표 ( empty signs )가 됨으로써 언어에 내재하는 유동성 내지는 역동성을 살려

낸다. 이특성으로인하여언어의의미는고정되는법이없이변화하는과정에

놓여있다. 피네간의 경야에서는 글쓰기에 말하기를 도입시켜 후자에서 흔

히 발견하는 어법에 매이지 않으며 또 발음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만들어지는

효과를 최대한 살려낸다. 무엇보다도 동음이의어의 말장난(pun)의 사용이 그

대표적예라하겠다. 그리고여성서술이소리에주력하는음(音) 위주의언어,

곧 언어의 물질성에 바탕을 두어 의미상 더욱 자유스러워 진다면 역설적으

로여성언어의무(無)의미는다(多)의미언어가될것이다.

1부 8장의 빨래하는 아낙네들의 언어와 4부의 애나 리비아의 독백에서 나

타난 여성서술이 이 작품에서 보는 다른 서술과 구분된다면 여성의 경우 자연

의 소리에서 따온 의성어를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써 언어 속에 내재해 있는 어

떠한 의미의 암시조차도 정화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이때 언어는 그야말로 로

랑 바르트가 Writing Degree Zero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완전한 소리 , 순수한

기표가된다. 여성서술의경우여성은언어에대하여남성에비하여더자유로

운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일까. 애나 리비아의 언어에서는 언어에 대한 접근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고 소리 위주로 물질적이 됨으로써 언어는 더욱

자유로와지고탄력적으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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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금까지 피네간의 경야 4권에 나오는 애나 리비아의 마지막 독백을 통

하여 여성서술의 내용 및 서술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조이스의 작중의 여성인

물은 시대를 앞질러가는 급진적인 성향을 지니지는 않았다. 이러한 여성상에

대하여 일단의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한편 언어기

법에 있어서도 피네간에 의 경야의 탈문법적 구문과 해체적 언어을 두고 일

각에서는 조이스가 언어상의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런가하

면 일단의 페미니스트 평론가들은 문법과 어법은 가부장적인 권위를 나타내거

나 이를 존속시키는 존재이므로 해체적 언어와 문구는 곧 이에 도전하는 행위

로 간주되어 이러한 해체적인 글이야말로 페미니스트적이라고 찬사를 보내기

도한다. 현대비평가들중에는조이스를가리켜언어에의한통어력에전념했

던 쇼비니스트적 작가라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실로 모더니스트 작가군의

대표적 인물로서 세계를 언어로 전환시키고 삶을 로고스화 하는 조이스는 로

고스 중심적인 남성성위주의 작가로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처럼 통상적

으로 남성주의적으로 캐넌화된 조이스 작품은 후기구조주의 비평이 문학계에

등장하면서인식이달라지고있다. 특히 피네간의경야 의경우페미니스트와

후기구조주의 비평가들은 이 작품의 반가부장적 경향을 지적해왔는데 이러한

주장에는 여성서술의 역할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조이스의 여성관과 언어기법

은 이러한 면에서 실로 직결되어 있다. 극히 가변적이며 역동적인 피네간의

경야의 해체적 언어는 획일적 의미체계로부터 자유로워져 체제를 고정시키는

로고스는더이상찾아볼수없다. 그리고이러한이작품특유의해체성은여

성인물의서술에서극명하게드러난다. 피네간의경야의서술적특징을극대

화시킨 여성서술을 통하여 여성은 급진적인 성향을 지니지 않고도 강건하고

당당한 위상을 지닌다. 이 작품에서 여성이 전통적인 여성의 원형을 고수하면

서도 융통성이나 포용력에 있어 남성을 능가한다. 남성이 어느 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돌처럼 굳어져 잠자고 있는 신화 속의 거인으로 그려지는 반

면에 물로 나타나는 여성은 다원성과 비고정성을 구현하는 매우 유동적이며

생명력이넘치는존재로석화된남성을무력함에서깨어나도록격려한다.

조이스의 여성관과 언어기법의 문제는 똑같이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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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피네간의 경야에서의 글쓰기는 분명 기존의 글쓰

기에 대한 하나의 대응적 서술을 시도한 것이며, 독자들에게 생소한 이 글은

비록많은혼란을야기할지라도이것은창조적인혼란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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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iver Speech of Anna Livia Plurabelle: An Analysis of Female

Monologue in "ricorso", Book 4 of Finnegans Wake

Eun-Kyung Chun

The language of Finnegans Wake is anti-patriarchal. Especially the female

narrative in this text challenges patriarchal authority and mastery through her

natural language. This essay examines the peculiar use of language in Anna

Livia Plurabelle s monologue in Book 4 of Finnegans Wake, so-called ricorso

which is the last section of the work as well as the last stage of human history

in Vico s theory that provides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Wake. The final

speech of the work is spoken by Anna Livia Plurabelle who embodies the

archetypal female while her husband HCE embodies the masculine. As a river

Anna Livia speaks fluid flowing around the dormant husband or the mountain

lying near the river. She is old now and her voice is that of all-enduring and

self-yielding woman. She recognizes her time has gone and she is ready to

accept everything that life has given to her. Her final epilogue is sad but it

also hints regeneration. As the sound of river Liffey her speech is lyrical and

poetic and it is also soft and rhythmical like that of maternal voice. The

flowing slipperiness of her words tends to elude patriarchal control and fixity.

Two peculiar characteristics of her language as those of the female narrative

are: one is the materiality of language which gives an emphasis on the sound

of words rather than their meaning; the other is the strong lyricism. The verbal

flexibility implied from these linguistic qualities of female words threatens the

laws of language and thus the phallocentric authority. The female Eros, the

chaotic and natural maternal feeling couterparts the male Logos, the aggr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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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astering masculine impulse. The spirit of liberation in her material and

lyrical words becomes a life-force for the living. Here liberation means giving

energy to the living, in other words, the liberation of the potential energy of

the living.

The language of the Finnegans Wake in general transgresses linguistic rules

and goes beyond rationality. The chaotic mind of this text undermines the

logocentricism. But it is a productive and energizing force for the living and it

is suggested obviously by the female language.


